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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돌고래 금등·대포 방류 환영 기자회견
-2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등·대포의 방류 환영-

-남은 39마리의 고래류를 위한 돌고래바다쉼터 추진 제안-

○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제주 함덕리 정주항  

○ 주최: 돌고래 바다쉼터추진 시민위원회

○ 내용: 논평 낭독 및 퍼포먼스

□ 돌고래 바다쉼터추진 시민위원회(이하 돌바추)는 서울대공원 쇼돌고래 금등·대포의 방류를 환

영하며 7월 18일 오후 1시 20분 제주 함덕리 정주항에서 돌고래 방류 환영 및 바다쉼터 추진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금등·대포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로 1997~1998년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뒤 

각각 1999년, 2002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그물에 걸려 불법 포획 된 이후 20여 년 동안 

쇼돌고래로 살아온 금등·대포는 서울대공원에 남아 있던 마지막 돌고래였다. 앞서 2013년 제돌, 

춘삼, 삼팔이가 2015년 태산, 복순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 지난 5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함덕리 앞바다에 위치한 가두리로 옮겨져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금등·대포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방류될 예정이다. 

□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7개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39마리

의 고래류 중 원서식지로 방류하기 어려운 돌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한 돌고래 바다쉼터 건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류 수입 금지를 위한 법제화 ▲신규 수족관 건립 금지 ▲지자체 운

영 수족관의 돌고래 반입중단 선언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1: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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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 논평] 

금등과 대포의 완전방류를 축하한다.

제주 남방큰들고래 금등과 대포가 약 두 달간의 자연적응 훈련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바다

로 완전히 방류된다.

20년 동안 냉동생선만 받아먹으며 수족관 사육 생활을 해온 금등과 대포는 바다 가두리로 

옮겨지자마자 활기찬 유영을 보여주었으며, 능숙하게 활어 사냥 실력을 뽐내며 야생 본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금등과 대포의 역사적인 귀향을 축하하며, 이들이 원래 

돌고래 무리들과 어울려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길 바란다.

한국이 일곱 마리의 돌고래를 성공적으로 방류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주

목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수족관에는 39마리의 돌고래가 갇혀 있다. 

해외에서 수입돼 원서식지로 방류가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돌고래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돌고래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수입 관리부처인 환경부는 돌고래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돌고래 바다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정부는 하루속히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돌고래 수입과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을 불

허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족관부터 더 이상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

다고 선언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수족관 사육 돌고래 야생방류의 성과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한국이 

명실공히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그리고 공존의 사회로 나가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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